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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1] 중력은 지하의 밀도 분포에 대한 직접적인 관측 자료이다. 밀도가 낮은 광물들이 많은 화강암질암
으로 된 지역은 낮은 중력이상과 관련되고, 석회암이나 고화가 잘 된 퇴적암 지대는 주로 높은 중력이
상을 보여준다. [2] 이것이 우리나라 중력 이상 분포의 가장 큰 거시적 특징을 설명해주는데, 그것은 
우리나라 지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남서-북동 방향의 쥬라기 화강암의 분포와 지각평형중력이상
이 잘 일치한다는 점이다. [3] 이보다 더 광역적인 특징으로는 북서쪽의 경기육괴와 옥천대에 비해서 
남동쪽의 태백산분지와 영남육괴의 중력이상이 높다는 점이다. 이는 SKTL (South Korea Tectonic 
Line)을 경계로 이질적인 지체구조로 나뉘었을 가능성과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 주변의 중력
장이 남동쪽으로 커지고 있다는 측면을 같이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. 한편, [4] 지역적 규모에서도 밀
도차가 뚜렷한 암상의 경계를 모델링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데, 석회암지대를 화강암질암이 관입하면
서 스카른이나 열수교대광상을 이루는 태백산광화대의 광산 분포가 중력이상과 관련이 큰 것으로 나타
난다. 그리고 [5] 밀도가 뚜렷하게 낮은 퇴적층의 모델링이나 퇴적층에 덮여 숨겨진 단층대를 찾은 데
에도 활용할 수 있는데, 2016년 경주 지진의 진앙지 주변으로 실시한 준 정밀 탐사를 통해서 낮은 중
력 이상의 선구조가 관찰되었다. 이것이 양산단층의 주단층 추정선과 나란하게 남북 방향으로 분포하
는 것으로 나타났으며, 이는 본진과 가장 큰 여진들과도 거의 일치한다. 또한 여기에서 북서 방향으로 
낮은 중력 이상이 분기하는 것이 관찰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단증과 분기되는 작은 단증이 존재할 수 
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. 따라서 2016년 경주 지진의 본진과 여진들은 이 두 단층 분기되는 인근에서 
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. 한편, [6] 2017년 포항 지진의 진앙지 일원에서는 이와 같은 낮은 중력 이상
의 뚜렷한 선구조가 발견되지는 않는다. 중력 이상 분포를 통해 분지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데, 이를 
통해 2017년 포항 지진과 여진은 분지의 동쪽 경계를 따라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. 여기서는 [7] 양
산단층대를 따라서 보강된 중력 탐사 결과를 더 소개하고자 한다.

그림 1 한반도 남부의 중력이상과 양산단층대의 중력이상 선구조

      


